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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 불안, 애착 회피가 정서 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살펴보고 부적응 다문화 청

소년 애착 유형과 정서 표현 양가성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패턴을 파악

하는 것보다 가까운 타인의 애착수준 파악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10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명을 분석하려고 한다. 

척도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인 ECR-R, AEQ-K, IIP가 사용되었다. 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를 

실시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회귀 분석과 Sobel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대인관계, 정서표현 양가성,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 애착

Ⅰ. 서론

청소년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

나, 자기역할에 대한 갈등, 의존과 독립의 갈등, 사회부적

응에서 오는 갈등 등으로 인한 많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

발할 수 있는 시기로 인식된다(김성주·이영순, 2016). 2000

년 이후 증가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중 2세대 자녀의 상

당수는 본격적으로 청소년기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청소년

기 특성과 맞물려 경험하게 되는 복합적인 어려움은 심리

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강화·배은경, 2018).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가족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기 쉬우며(선남이, 2013),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

하여 불안, 우울, 신체화, 과잉행동과 낮은 자아개념 등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다(박주

희·남지숙, 2010; 서진희, 2012; 이선혜, 2011).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의 애착과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애착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서 애

착과 대인관계에서 정서 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

른 대인관계 문제, 정서표현 양가성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2.1. 부적응 청소년

부적응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형성된 애착

관계를 이해하는 것보다 가까운 지인들과의 애착수준 정

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부적응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교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이 시도

되었다(이한우·염동문, 2015; 김성주·이영순, 2016).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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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관리의 범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해환경의 위협 

속에 생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백혜정 외, 2015). 특

히 부적응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인해 신체적 

건강문제(Valkov, 2018)뿐 아니라 우울 및 자살 충동, 무기

력 등의 정신건강 문제(Hjorth et al., 2016)에도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Bowlby(2014)는 애착유형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방식에 영

향을 미치며, 이러한 애착은 청소년기의 성격과 행동에도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ikulincer et al., 2007).

2.2.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일

반적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한국인이라는 정서를 갖고 

있으나,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경험은 부모세대와 

다르며 타의에 의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모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관다영·전혜성, 2019). 특히, 학령

기 초기에는 또래로부터 소외된 경험을 갖는 등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주영 외, 

2014).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러 연

구자들은 초기 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서표현 양가성이 중

요하다고 보았다(하유미·박성연, 2012; 신선임, 2015). 불안

정 애착을 가진 다문화 청소년일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은 불안정 애착과 심

리적 안녕감 간의 매개역활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김용희, 2014). 정서표현 양가성은 정서표현성 자체뿐만

이 아니라, 정서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

음 사이의 갈등, 즉 내면의 정서표현에 대한 두 가지 종류

의 갈등으로 표출된다(송은주, 2016). 

2.3. 애착과 정서적 표현 양가성

선행 연구에서 회피 애착 유형일수록 자신의 정서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정서 차단 경향이 강하며, 정서 인식에

서도 어려움을 겪는다(Cassidy & Kobak, 1988; Wei et al., 

2005)고 보고하였으며, 국내의 연구들도 애착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를 입증하였다. 전현숙(2012)에 따르면, 회피 

애착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높이 

경험하며, 불안 애착이 높은 사람들도 내면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 양가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

다. 김광은(2004)에 따르면 불안 애착이 높을수록 연인관

계 내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

는 것에 대해 갈등하고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정문(2010)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대인관계

애착과 대인관계가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라는 2개의 차원

으로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관다영·전혜성, 

2019; 박주희·남지숙, 2010) 자아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가 낮으며, 자기감정을 잘 통제하고, 

충동적이고 합리화, 약물 남용과 같은 불안을 없애는 데 

어려움이 없을수록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아영아, 이영미, 2016). 

또한, 애착유형과 대인관계에 대한 차이 연구에서는 안정적

인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회피나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들

보다 동료들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느껴서 쉽게 자기 노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 애착은 신뢰와 자신감이 높

아 대인관계에서 성공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동료 등에게 불

신감을 가진 불안정 애착은 타인과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으

로 보인다(박장희·조윤주, 2006; Feeney & Noller, 1990).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도에 위치한 10개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

지를 실시하려고 한다.

3.2. 연구도구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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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의 애착이 정서 표현 양가

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의 애착이 대인관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표현 양가성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의 애착과 정서 표현 양가

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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